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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예수님과 교통하는 교회

•요한복음 15:5; 에베소서 4:1-6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연결된 가지만이 양분

을 공급받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교제하며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나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과 연

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께 늘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입

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

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그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분의 마음에 반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려 할 때, 자격과 소양을 평가하는 심사 위원처럼 행

동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건물과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아래 ‘한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하며 한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독특한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소통할 때, 한 성령을 모신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DNA는 그 어떤 학연과 지연과 혈연보다도 강력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❶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드러납니까? 

❷ 성령의 공동체와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